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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장, "디자인이 명품
도시를 만든다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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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장(사진: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)

[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]  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장이 지난달 30일 취임했다. 이 원장은 일류경제

도시 대전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디자인이라고 말한다. 이 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봤다.

대전디자인진흥원장 취임을 축하드린다. 소감은?

디자인은 도시의 품격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. 따라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공

공시설이나 기업의 제품 등에 잘 입히면 지역의 정체성도 드러나고 지역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

된다. 공공디자인은 시민들에게 언제나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산업디자인은 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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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의 제품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여 주어야 한다. 이들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라 디자인 전문인력

의 육성과 보호에 앞장서기도 해야 한다. 이처럼 일류경제 도시 대전을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

맡고 있는 대전디자인진흥원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기도 하지만 일할 기회가 주어진 데 대해 고맙

게 생각하고 잘 해내겠다.      

진흥원장으로의 포부와 계획에 대해 말씀해 달라?

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처럼 우선 조직 내부의 안정화와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일

생각이다. 구성원이 행복해야 고객에게도 행복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. 그다음에 디자인기업들의

애로를 청취하고 지역기업들의 디자인수요를 파악한 뒤 기업지원의 방향을 잡아나가겠다. 물론 기업

들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시는 물론 중앙정부의 자원을 끌어

오는 게 중요하다. 중앙정부에 과제도 제안하고 설득도 하면서 재원을 만들어 보겠다. 공공디자인 측

면에서는 명품 대전을 만들기 위해 상징적인 건물이나 시설 등을 확대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유니

버셜디자인이나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.

진흥원의 역할과 위상 강화도 필요하다고 보는데?

진흥원이 출범한 지 5년 남짓 되기 때문에 초창기라고 볼 수 있어 역할과 위상이 미흡한 게 사실이다.

진흥원을 설립할 당시는 대전디자인진흥원이 대전, 세종, 충남·북을 아우르는 충청권의 디자인 전문

기관인데 대전의 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이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. 충청권 대학의 디자인학과들과는

네트워크가 잘되어 있는데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미약한 게 사실이다. 이 역시 중앙정부의 예산확보를

통해 충청권의 디자인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다. 

공공디자인 혁신과 발전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?

이장우 시장이 대전의 공공디자인을 강조하고 있어 공공건축물이나 시설을 설치할 때 사전디자인컨

설팅도 하는 등 명품건축물 조성에 앞장서고 있어 예전보다 도시이미지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평가를

받고 있다. 그러나 여전히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사이에 디자인 격차도 큰 만큼 동부지역의 낡은 이미

지를 탈피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접목해야 할 것이고 준공공기관이나 다름없는 민

간의 대형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컨설팅 등도 강화해서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.

대전의 디자인산업과 인력 실태, 발전방안은?

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디자인업체가 800여 개나 되는데 대부분 1인기업으로 영세하기 짝이 없다. 협

회에 등록된 업체는 430여 개 되는 것으로 나와 있으나 역시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. 그야말로 인건비

조달이 잘 안되는 상황에서 지역디자인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하는 자체가 사치스럽다는 생각이 든다.

이러한 상황에서 디자인 전문인력을 대전에 정착하게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유능한 디자인 인력들



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직장을 구해 가는 형편이다. 결국 디자인 전문인력들이 대전에 남아 일할 수 있

는 좋은 일거리를 발굴하고 매칭시켜 주는 것도 진흥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. 따라서 지역 인재 정주

여건 개선대책인 대학 RISE 사업, 교육발전특구사업과 연계해 볼 계획이다.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

지역에 좋은 기업들이 유치되고 대덕연구단지의 성과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때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

본다.

대전하면 떠오르는 랜드마크가 없다. 대전을 상징하는 건축물, 공공디자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

각되는데?

대전의 랜드마크로 으능정이 스카이로드를 만들었는데 솔직히 매력적이지 못하다. 라스베이거스를

방문해 벤치마킹도 했는데 그 당시 토목공사로 인식했던 지역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. 따라

서 대전디자인진흥원이 새로운 첨단기법을 동원해 콘텐츠를 혁신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하나 대전이

과학도시면서 과학을 상징할만한 랜드마크도 없는 상황에서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역사 시계탑처럼

과학자시계탑을 대전역 광장에 설치하고 싶다. 매시간 장영실을 비롯한 과학자들이 등장하고 12시에

는 12명의 과학자가 동시에 등장하면 관광객이 몰려들게 될 것이다. 또 하나 대전시청을 오슬로시청

처럼 명품건축물로 만들고 싶다. 대전이 낳은 스테인드글라스의 세계적인 화가로 평가받고 있는 김인

중 신부님의 작품을 입히고 싶다.

전북 태생인 이 원장은 대전이 실질적인 고향이라고 말한다. 이제는 고향에서 보낸 세월보다 대전에

서 지낸 세월이 훨씬 길다. 대전대학교 교수와 대전발전연구원장, 대전인적자원개발원장 등 학계와

공공기관장을 두루 역임했다. 이장우 대전시장의 은사로 이 시장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

인물 중 하나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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